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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결과에서 본 희망

5월 초부터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전년도 입

시 결과가 올라옵니다.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수

험생과 학부모에게는 그야말로 ‘알토란’ 같은 자

료지요. 경쟁률부터 충원율, 추가 합격 인원, 최

종 합격자의 성적까지 궁금했던 전년도 결과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대입 지원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최근 3개

년 입시 결과를 펼쳐놓고 비교합니다. 특정 해에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크게 출렁였다면 전형 요

소가 달라졌는지, 수능 최저 기준이 바뀌었는지 

꼼꼼히 살피죠. 그렇게 숫자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아이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 

‘경쟁률은? 추가 합격은 얼마나 돌까?’ 

숫자를 분석하지만, 입시는 예상대로만 흘러가

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

리 아이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다른 학과를 

선택해주길, 운도 조금 따라주길 바라게 되더군

요. 불안과 기대가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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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결을 보는 
두 가지 마음

리포터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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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입시 결과는 판도라의 상자?! 

둘째 아이의 입시가 끝났습니다. 아이는 가고 싶었던 대학 논술전형에서 예비 4번

을 받았습니다. 모집 인원이 6명이라 기대를 접으려 했지만, 논술전형은 추가 합

격이 많이 도는 경우도 있어 작은 희망을 놓지 못했죠.

1차 추가 합격 발표에서 예비 2번이 됐지만, 끝내 합격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시는 마무리됐고, 아이는 정시로 다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시간이 흐

른 어느 날, 우연히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입시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볼까 말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차피 끝난 일인데 굳

이 확인해서 마음만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증

을 그냥 묻어두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 지난 일인데 한번 보자’ 싶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연 계열 25개 모집 단위 중 아이가 지원한 학과의 논

술고사 최저점보다 최고점이 낮은 학과가 6곳, 평균 점수가 낮은 학과가 14곳이

나 되더군요. 추가 합격 인원도 5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돈 학과가 절반이 넘었

고요. 모집 단위에 따라 결과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대입이 운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

게까지 외면하나 싶어 억울한 마음도 잠시 들더군요.  

충원 발표 때마다 긴장하며 결과를 확인하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고, 담담한 척

했지만 아이가 느꼈을 허탈함과 좌절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왜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

게 조심스럽게 입시 결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함께 전했죠. 그

런데 아이는 의외로 담담하게 저를 위로해줬어요.

“엄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 괜찮아. 내가 부족했던 거야. 엄마 탓 아니야.”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입시는 끝났어도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아이 앞에서 미

안함과 바람 사이를 오간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